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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핵심기술 “마구잡이” 유출
부산지검, 선박설계 표 800여척 설계도면 빼돌려 … 선종 80%에 용

국내 굴지의 형 조선소들의 첨단 선박건조 기술이 퇴직자  로커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시 에 유출된 

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.

특히, 수십조원의 부가가치를 지닌 핵심기술들이 아무런 보호 책 없이 리되고 있어 국 등 해외로 유출

될 우려가 높아 책마련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정원과 함께 2007년 말부터 조선 건조기술 유출 사건에 한 수사를 벌여온 부산지검 외사부는 3월13일 

국내 굴지의 조선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외로 유출한 의(부정경쟁방지  업비  보호에 한 법률 

반 등)로 선박설계 기업 표 문모씨와 S조선 설계  과장 한모씨, C 공업 상무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, 

선박설계 기업 상무 장모씨와 선박 로커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.

부산에 있는 선박설계 기업 S사 표인 문씨는 2006년 D조선 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회사 

상무의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800여척의 선박에 한 각종 사양서와 설계도면 등 업비  자료 7400여개를 

빼돌려 S사를 설립하고, 일부를 70여억원의 컨설  비용을 받기로 하고 경남에 있는 K조선에 제공한 의를 

받고 있다.

문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국내 조선분야 7 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인 LNG․LPG운반선 설계 기술 련 

자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 졌다.

문씨가 빼돌린 선박 설계도와 일반 배치도 등은 매출액이 7조원에 이르는 D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선종의 

80%에 용되는 기술로 1500여명의 인력과 680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.

K사는 자료를 토 로 2007년 상반기 조선소가 완성되기도 에 외국 선박기업으로부터 8척(수주가 8000억

원)의 벌크선 건조계약을 수주했다.

한씨는 문씨와 함께 2006년부터 1년여간 친분이 있던 조선소 설계 문인력인 장씨와 김씨 등으로 부터 D

조선, H조선, S조선 등 국내 형조선기업의 업 비 자료 일 6000여개를 모아 문씨와 주고받은 의를 받

고 있다.

국내 굴지 조선업체들의 업 비 자료가 이 처럼 많은 양이 한꺼번에 시 에 빼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

라고 검찰은 밝혔다.

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한 압수수색에서 형 가스운반선, 원유운반선, 컨테이 선, 

석운반선, 자동차운반선, 벌크선, 이블선 등 국내에서 건조 가능한 선종의 약 80%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

더기로 발견했다.

검찰은 조선산업 호황기를 맞아 국내 조선업계간의 경쟁으로 무더기 기술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

나, 해외합작 등을 통한 기술의 해외유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 할 방침이다.

부산지검 변 호 외사부장은 “선박 설계 계자들은 평소에도 조라는 명목으로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정

도로 조선업계의 도덕  해이가 심각했으며 이 같은 행이 직할 때 몸값을 올리거나 새로운 설계기업을 설

립할 때 집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조선업계는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기술유출자 색출에 나서는 등 책마련에 부심하고 있

는 것으로 알려졌다. < 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재․재배포 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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